
THE TOWN NEWS 27August 24, 2020   Vol. 1330국제

코로나19로
브라질 리우

살인사건 급감

치안불안으로 악명이 높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서 살인사건이 급격히 줄고 있다.

19일‘서울신문’이 리우데자네이루 공공안전연구소

(ISS)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리우에서 피

살된 사람은 255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313명

과 비교할 때 20% 줄어든 것으로 1991년 7월 이후 30

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1~7월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는 지난해 동기 2,403

명에서 2,154명으로 크게 줄었다. 경찰 등 공권력에 의

해 목숨을 잃은 주민도 크게 줄고 있다. ISS에 따르면 7

월 공권력에 의한 죽음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74% 격감했다. 1~7월 누적 통계를 보면 24% 감소했다.

살인사건이 줄고 있는 데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

기 위한 봉쇄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봉쇄

령이 발동되면서 외출이 줄었고, 이로 인해 살인사건도 

덩달아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줄어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리우데자네이루는 6월부

터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파벨라(

빈민촌)에서의 경찰단속을 중단했다. 3~5월 리우에선 

주민 65명이 경찰작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은 경

찰의 권력남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사건이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대법원은 팬데믹 국면에서 

경찰이 범죄조직소탕 등을 이유로 작전을 무리하게 전

개해선 안 된다며 작전금지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명령에 따라 브라질 리우에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파벨라 단속이 중단된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하마스 연일 공격

인도·중국, 국경 분쟁 지역에 전투기 배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

스를 타격했다.

20일‘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이스라

엘군 탱크들이 전날 밤 가자

지구 내 하마스 테러조직의 

군대 주둔지를 공격했다.”

며“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폭발물과 인화성 물

질을 단 풍선들이 날아온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19일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풍선으로 이스라엘 남부 국

경지역 28곳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군

은 하루 전인 18일에도‘방화 풍선’을 이유로 전투기들

히말라야 국경 분쟁 과정에서 '몽둥이 유혈 충돌전'을 

벌인 인도와 중국이 이제는 각자 자국이 보유한 최첨단 

전투기들을 분쟁 지역으로 전진 배치했다.

20일‘연합뉴스’에 따르면‘포브스’는 최근 상업용 

위성 사진에 국경 분쟁 지역에서 약 320㎞ 떨어진 중국 

허톈 공군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J-20 2대의 모습

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인도군은 양국 군 유혈 충돌에서 가까운 라다크 

지역 공군 기지에 최근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팔 전투

기 5대를 배치했다.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들은 최근 일

을 동원해 하마스의 지하시

설들을 타격했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

엘로 풍선들이 많이 날아오

고 이스라엘군이 1주일 넘게 

하마스를 잇달아 공격하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지중해와 접한 가자지구에

는 팔레스타인인 약 200만명

이 살고 있다. 하마스는 2007

년부터 가자지구에서 팔레스

타인 파타 정파를 몰아내고 

독자적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마스

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가

자지구에 대한 봉쇄정책을 펴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대 산악 지형에서 야간 비행 숙달 연습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5일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에서의 양국 군 

간의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

다. 양국 군의 군사 충돌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75

년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다. 이후 인도군과 중국군은 

경쟁적으로 국경 일대에서 무력시위성 군사 활동을 강

화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

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천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LAC)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다. 사진=유튜브(www.youtube.

com/watch?v=Bo5QOzEEYRs) 영상 캡처


